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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연휴 극장가 상차림 풍성 … 온 가족 취향저격

설 명절 특수 를 맞아 극장가가 뜨겁다. 한국영화 3

편이 지난 22일 동시에 개봉했다. 코믹 액션부터 묵

직한 정치 이야기까지, 상차림 이 풍성하다. 다양한

맛의 영화가 차려지면서 설 연휴 모처럼의 영화관 나

들이가 반갑다.

▶코미디 대세… 실화 바탕 정치 드라마도=설 명

절, 스크린은 웃음을 더했다.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

있는 코미디 영화가 단연 대세다. 설정부터 익살스런

영화들이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.

어느 날, 동물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! 영화

미스터 주: 사라진 VIP 는 상상에서나 가능할 법한

이야기를 펼친다. VIP 경호를 맡던 국가정보국 에이

스 요원 태주 (이성민)가 갑작스런 사고 이후 동물

의 말을 듣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. 이른 바 사람

과 동물의 합동수사 . 사라진 VIP를 찾아나선 태주

와 입만 산 군견 알리의 팀플레이가 신선한 재미와

감동으로 다가간다.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동물 연기

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. 신하균이 군견 알

리 역을 맡고 이선균, 김수미, 유인나, 이순재 등이

목소리로 관객을 만난다.

이보다 일찍인 지난 15일 개봉한 영화 해치지않

아 도 동물을 소재로 한 코미디다. 망하기 직전인 동

물원 원장을 맡게 된 변호사 태수 (안재홍)와 팔려

간 동물 대신 탈을 쓰고 동물로 위장 근무하게 된 직

원들의 기상천외한 미션을 그렸다. 동물이 된 사람

들 이 건네는 따뜻한 웃음은 벌써 입소문을 타고 설

연휴 흥행 경쟁에 불을 지폈다. 배우 강소라, 박영규,

김성오 등이 함께 출연했다.

영화 히트맨 은 코믹에 액션까지 무장했다. 전설

의 암살요원 준 (권상우)이 웹툰작가가 된다는 설

정부터 웃음을 자아낸다. 연재하는 작품마다 악플만

받던 준은 술김에 1급 기밀을 그리고 하루아침에 초

대박 웹툰 작가가 된다. 하지만 그로 인해 국정원과

테러리스트의 타깃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유

쾌한 웃음에 액션을 버무렸다. 어떻게 하면 더 웃길

까 를 고민했다는 감독의 말처럼 액션의 무게감을 덜

고 반전 재미를 더했다. 국정원 악마교관 덕규 로

변신한 정준호와 준의 덕후 막내 암살요원 철 을 맡

은 이이경, 준의 든든한 아내 미나를 연기하는 황우

슬혜 등 배우들의 케미 도 눈여겨볼 만하다.

두 영화가 웃음으로 관객에게 다가선다면 남산의

부장들 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묵직한 이야기로 호기

심을 자극한다.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

통령이 암살 당하기 직전으로 시계를 돌려놓는다. 그

위에서 당시 청와대와 중앙정보부, 육군 본부에 몸담

았던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와 심리를 담담히 좇

는다. 제2의 권력자 로 불리던 중앙정보부장 김규평

(이병헌)을 중심으로 충성 반대 세력이 뒤섞이고, 그

날의 총성이 울리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시대 한 가

운데로 관객을 초대한다. 이병헌에 곽도원, 이희준,

이성민, 김소진 등이 저마다 캐릭터로 존재감을 드러

내며 힘을 실는다.

▶아이와 함께 동심의 세계로=어린이 관객을 위한

애니메이션도 풍성하다. 설 연휴, 아이와 극장을 찾

은 부모에게도 친숙한 동화가 영화로 선보이며 동심

을 선사한다.

오즈의 마법사: 요술구두와 말하는 책 은 널리 알

려진 명작 동화 오즈의 마법사 를 새롭게 깨웠다.

왕이 되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에메랄드 시티

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당 어핀 에 맞서기 위해 환상

의 세계로 떠나는 도로시와 친구들의 얘기다. 도로시

의 든든한 지원군인 양철나무꾼 과 겁쟁이 사자 ,

허수아비 가 힘을 합쳐 수많은 함정을 통과하는 과

정은 모험심을 불러일으킨다.

애니메이션에도 액션이 펼쳐진다. 영화 스파이 지

니어스 다. 잘나가는 슈퍼 스파이 랜스 가 엉뚱한

천재 월터 가 실험 중인 의문의 액체를 마시고 한순

간에 새 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 담겼다. 혼자서

세상을 구할 수 없는 새 가 된 스파이와 힘을 합치

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새가슴 지니어스 월

터의 극한 팀플레이가 새로운 스파이 액션을 선보인

다. 할리우드 유명 배우 윌 스미스가 랜스, 톰 홀랜드

가 월터를 맡아 목소리로 열연한다. 이들의 목소리로

살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지켜보는 것

도 유쾌하다. 김지은기자 jieun@ihalla.com

영화 해치지않아 영화 미스터 주

영화 남산의 부장들


